
 

 

추천 일정:  

호놀룰루, 카우아이와 빅 아일랜드 
 

한적한 해변, 폭포, 에메랄드 빛 열대우림과 활기 넘치는 문화가 특징인 하와이 주를 

구성하는 섬을 둘러보세요. 맛있는 음식과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 외에도, 3개의 섬을 

둘러보다 보면 역사와 자연으로 요약되는 알로하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놀룰루 
추천: 3~4일 
 

 

오아후 섬에 있는 주도 호놀룰루는 즐길 거리가 풍부합니다. 30만 년 된 분화구인 다이아몬드 헤드 주립 

기념물(Diamond Head State Monument)에서 출발해 1km 가량을 걸어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태평양과 

도시 전경이 펼쳐집니다. 진주 만(Pearl Harbor) 폭격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난파선 위에 세운 USS 

애리조나 기념관(USS Arizona Memorial)에서 역사의 기록물을 둘러보세요. 하나우마 베이(Hanauma 

Bay)에서 스쿠버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하며 난파선, 산호초와 해양생물도 보세요. 용암이 쏟아져 나오는 

광경과 비숍 박물관(Bishop Museum)에 전시된 2천 4백만 점의 문화 공예품도 대단합니다. 19세기 

모습으로 복원된 하와이의 왕궁 이올라니 궁전(Iolani Palace)도 놓치지 마세요. 

 

카우아이 섬 
추천: 3일 

 

호놀룰루에서 비행기로 15분이면 도착하는 6백만 년 된 카우아이는 영화의 배경이 되면서 유명세를 탔고 

자연이 아름다워 ‘정원의 섬(Garden Island)’으로 불립니다. 와이메아 캐니언 주립공원(Waimea Canyon  



 

State Park)이나 코케에 주립공원(Koke'e State Park)에서는 와이포 폭포(Waipo Falls)와 칼랄라우 

계곡(Kalalau Valley)으로 하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열대우림 속을 걷거나 송어 낚시를 해도 좋고 자연사 

박물관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나팔리 코스트 주립공원(Nā Pali Coast State Park)을 카약으로 누비며 

절벽을 뜻하는 ‘팔리(pali)’의 역동적인 모습을 감상해 보세요. 모험을 즐기는 분이라면 17km에 달하는 

칼랄라우 트레일(Kalalau Trail)을 따라 하이킹하며 세계 최고의 해안 경관을 만끽하기를 권합니다. 서핑, 

수영과 스노클링의 천국으로 유명한 남쪽 해안의 포이푸 비치(Poipu Beach)에서의 일광욕은 필수랍니다. 

 

 

빅 아일랜드 
추천: 2~3일 

 

하와이 제도 최대의 섬인 빅 아일랜드(Big Island)는 보통 하와이와 동의어로 쓰입니다. 환상의 해변에 

둘러싸인 에메랄드빛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보세요. 카일루아-코나(Kailua-Kona)의 얕은 석호에서 

‘호누’라고 부르는 바다거북과 함께 스노클링을 즐깁니다. 그런 다음, 카우보이의 고장 

와이메아(Waimea)로 가서 말이나 ATV를 타고 푸르른 자연과 목장을 누벼 보세요. 와이피오 계곡(Waipi’o 

Valley)의 숲을 지나 검은 모래사장 해변, 폭포와 연신 김을 뿜어대는 신비로운 분화구까지 하이킹합니다. 

화산 활동을 더 많이 보려면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Hawaii Volcanoes National Park)을 찾아보세요. 이곳의 

2개 활화산 중 마우나로아(Mauna Loa)는 세계 최대의 화산이며,  

체인 오브 크레이터스 로드(Chain of Craters Road)의 용암 위를 달리면 재거 박물관(Jaggar Museum)과 

화산 아트 센터(Volcano Art Center)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는  

GoUSA.or.kr 및 thebrandusa.com/USAtripkit를 방문해보세요. 


